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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카야[봉샹테이

● 기무라 우루시(칠)공방

● 구라노미세 와잡화[요시무라]

● 크래프트&와카폐 [타쿠미간(장인관)]

● 쓰가루의반찬 제철의맛 [진베]

● 바[타이안]

● 히로사키시립관광관

● 히로사키시립박물관

◆게재점포정보

스패츌러로 옻을 으깨고 화지로 여과시킵니다.
여러겹의 색칠층이 심오한 무늬를 만들어 냅니다.

츠가루누리는 옻칠을 수십번 갈고 연마를 반복해서 실시하는 [토기다시카와누리]라고 하는 기법으로 

만들어 집니다.옻을 바른 후에는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 48공정을 필요로 하는 카라누리는 

완성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 됩니다.

많은 칠기가 [도장한 위에 무늬를 그리는것]에 대해 [몇겹으로 덧칠한 색층을 연마]로 무늬를 

생성하는 츠가루누리는, 밑층으로 부터 발산하는 깊이와 강력함이 있습니다. 색칠을 만들때에는 

투명한 엿색 옻칠에 안료를 넣고 매끈하고 미세해질때 까지 여러번 스패츌러로 으깹니다.

칠하기 시작할때에는 화지에 색칠을 놓고, 와지의 꼭짓점을 바틀고 불순물을 거는 옻을 사용합니다.

숫돌 등으로 무늬를 내는 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서는 더 많은 장수의 화지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다 입자가 작은 옻칠을 발라 매끄러운 표면을 만듭니다.

번주가  츠가루의 산업육성이을 지시하고  칼집을 
채색하는 장식품에서 일상용품으로

니시키누리

노랑과 주홍색으로 체크무늬에 바림칠을 

하고 그위에 나나코 기지를 한후 붓으로 

벛꽃당초무와 사야가타를 그리고, 초록색의 

무늬를 곁들여 석분을 첨가한 주혹으로 

솔칠하고 갈아냅니다.

몬샤누리

붓에 붙인 흑칠로 그림이나 문양을 

고육상감위에 몇번인가 칠한후에 왕겨의 

숯가루를 뿌려서 건조 시킵니다. 그리고나서 

연마하면 숯가루 속에서 무늬가 나타납니다.

나나코누리

물고기 알 (나나코)를 생각나게 하는 에도 

소문풍의 세련된 칠. 옻칠을 한축후에 유채꽃 

씨앗을 뿌리고, 마를후에 씨앗을 떼어내면서 

생긴 원형의 돌기를 연마합니다.

카라누리

시카케베라 라는 구멍이 난 스패츌러를 

사용하여, 계란 흰자위를 가미안 점도있는 

흑칠로 반점무늬를 붙인 위에 색칠을 

반복하고, 숫돌이나 숯으로 갈면 색칠의 

단층무늬가 나타납니다.

4종류의 츠가루누리

히로사키번 제4대 번주 츠가루 노부마사가 다스리던 

에도시대 중기는 교역 확대등에 의해, 카미가타

(오사카)나 에도(도쿄)의 문물이 지방에 전번했습니다.

노부마사는 번내의 산업육성의 일환으로써 

히로사키성내에 칠기 장인의 작업장을 두었고, 

당초에는 칼의 칼집에 옻칠을 해 미려하게 물들였고, 

머지않아 장신구, 일상용품, 그릇이나 찬합에도 색칠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6년(1873년), 빈 만국 박람회에서 산지를 

기재할 필요가 생겼을때에 “츠가루누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츠가루누리가, 아오모리현에서 처음으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공예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칠예 분야에서는, 이시카와현의 와지마누리에 뒤있는 

국내 2례째 입니다.

히로사키 시립 박물관은 에도 후기부터 메이지 전기에 걸쳐 만들어진 154장의 문양 샘플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회 등에서 전시할수 있으니 외출시 전시 내용을 확안해 보세요.

메이지 시기의 카와리누리 5단 찬합 [히로사키 시립 박물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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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 (약 1600년쯤) 부터

300년간 이어온 수예

츠가루누리

1688년-1704년 쯤에, 츠가루의 주군은 칠기 장인을 

고용하여, 번내에서 재배하는 옻으로 도색을한 갑옷, 장신구, 

일상용품등을 중용하였습니다.

옻을 칠하면 갈고, 바르고는 갈다

장인들이 일념으로 반복해서 연마한 기술은, 견고하고 

심오한 아름다움을 겸비한 츠가루누리를 만들어내, 300

년간 츠가루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칠기의 아름다움 시용해 봐야 알수 있는 친숙함

몇번이고 바르고는 연마 하는 공정을 반복하는 츠가루누리는 말할 필요없이 단단함. 히로사키 시립 관광관에 있는 카라누리의 48

공정의 전시를 보면, 장인들이 일념으로 정성과 시간을 들여 섬세하게 만드는 과정을 잘 알수 있습니다. 츠가루의 풍토가 스며들어간 

[케노시루]등의 향토요리를 맛 볼수 있는 가게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라누리나 나나코누리의 그릇이나 젓가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에 딱 들어맞는 칠기의 사용감을 꼭 느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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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누리의 꽃모양 접시로 자랑의 맛을 

[본샨테이]

손잡이 부분이 츠가루누리의 칵테일 글라스 

[타이안]

츠가루의 맛을 카라누리의 그릇으로

[츠가루의 반찬, 제철의 맛 (진베)]

카라누리의 48공정을 전시

[히로사키 시립 박물관]

단팥죽은 츠가루누리의 그릇에

[쿠라후토 & 와카페 타쿠미 칸]

니시키누리의 술병이나 쟁반도 [요시무라]

츠가루누리 길거리 맵
찾아낼때마다 좋아해지는!

히로사키성이나 거리에서 보이는 

이와키산은 츠가루 지방에 사는 사람의 

“마음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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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샨테이

몬샤누리나 니시키누리
 등 세련된 아이템이 충실여유롭게 혼자서도

 마실수 있는 바를 발견

카라누리의 48개 전 공정을 찬합 

샘플을 통해 순서대로 볼수 있습니다. 

장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정중하고 

훌륭한 전시
이때로 부

터 겨우 

카라누리
의 분위기

가 

서서히…

[무늬의 샘플은 젓가락입니다]

어느샌가 게 걸음

가게의 입구에는 

시대물의 건구, 
벽에는 물살로된 
교창이 
태피스트리처럼. 
장식도 멋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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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빨간것은
　액막이의 의미

오징어 다리의 

쫄깃쫄깃한 식감

가는 것가락은 여성들의 손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라는 사장님의 
어드바이스

뿌리 채소, 산나물, 곤약, 
강낭콩, 언두부 
그릇은 사장님의 취향으로 
모두 카라누리

나긋나긋~

이가멘치

케노시루20
번째 공

정

시카케베라로 무늬를 만들기

코스나 연회는 
츠가루누리의 그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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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마다 다른 종류
여기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스타일

섬유가 
충분한

키노코난반

가고메 다시마가 끈적끈적…

술 안주로도 반찬으로도 

잘맞다

여정분
에게 추천

몸이
 뜨끈뜨

끈해 지고, 식물 


